
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?

207명 응모…대상 등 16작품 선정

현대불교신문(대표이사 한명우)이 주최한 ‘2025 현대불교신문 AI그림 

공모전’이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. 특히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최초

로 열린 AI 창작 공모전으로, 불교적 사유와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 

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.

공모 주제는 ‘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?’이었다. 부처님이 오늘날 우

리 곁에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,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지를 AI라는 새로

운 창작 도구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. 공모 기간은 8월 4일부터 29일

까지였으며, 총 207명이 응모해 불교와 디지털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

줬다.

심사 결과, 대상은 김하림 씨의 ‘戰火에 피어난 연화 - 無言의 관세음이 

전하는 자비’가 차지했다. 최우수상에는 송찬호 씨의 ‘디지털 윤회(輪廻) 

속, 영원(永遠)을 응시하는 시선’과 김다현 씨의 ‘멈춤의 공空간’이 선정됐

다. 이어 우수상 3명, 장려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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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“불교문화 새 가능성 보여 줘”

심사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맡았다. 박종래 울

산과학기술원(UNIST) 총장, 박훈 현대불교 미디어 자문위원, 유주

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, 양경수 웹툰 작가, 주현우 해탈컴퍼

니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.

심사 기준은 △주제 적합성 △창의성 △AI 활용도 △예술성 및 

완성도 △대중성이었으며, 작품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와 현대적 

감각을 고르게 살폈다.

심사위원들은 “이번 공모전으로 불교가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

시대와 호흡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”며 “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불

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”고 입을 모았다.

박종래 총장은 “AI를 활용해 불교 콘텐츠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

했다는 점에서 공모전이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 AI가 새로운 

차원의 불교를 펼쳐가는 협업의 동료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길 

기대한다”고 심사평을 밝혔다.

박훈 자문위원은 “작품의 불교적 가치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

을 중점적으로 봤다”며 “창작과 표현의 장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

새롭게 형상화하고 나누는 과정이야말로 불교가 현대 사회 속에

서도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”고 

말했다.

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“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

은 적어 아쉬움이 있었지만, 주제와 잘 부합하고 높은 작품성을 보

여 준 작품들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”고 평

가했다.

양경수 작가는 “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교·부처님·불

국토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에 심사의 중점을 뒀다”며 “세련되고 

힙(Hip)한 작품이 많아 불교문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

게 됐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는 “창의적이고 의미 깊은 작품들을 통

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

있었다”며 “앞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

됐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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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찬호, ‘디지털 윤회(輪廻) 속, 영원(永遠)을 응시하는 시선’

  김다현, ‘멈춤의 공空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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